
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용(청소년/일반)

10월
넷째주

찬  양    온� 가족이� 함께� 찬양을� 부르며� 가정예배를� 시작합니다.              
� � ◆� 성경목록가� (청색� QR� 코드)
� � ◆� 찬송가� 370장� ‘주� 안에� 있는� 나에게’� (녹색� QR� 코드)

기  도    가족� 대표(인도자)가� 기도문으로� 가족들과� 함께� 기도합니다.
사랑과� 은혜가� 풍성하신� 하나님,� 오늘도� 우리� 가족이� 함께� 모여� 하나님을� 예배하게� 하시니� 감사합
니다.� 때로는� 하나님의� 응답이� 늦어지는� 것처럼� 느껴질� 때� 조급해하고,� 눈에� 보이는� 것에� 마음을�
빼앗길� 때가� 있습니다.� 그럴� 때마다� 하나님께서� 우리와� 함께하시며� 일하고� 계심을� 믿게� 해주세요.�
우리� 가족이� 우리의� 생각과� 판단보다� 하나님의� 말씀을� 더� 신뢰하게� 하시고,� 기다림의� 시간에도� 주
님을� 향한� 믿음을� 지키며,� 어떤� 상황에서도� 하나님만� 의지하며� 살아가게� 해주세요.� 예수님의� 이름
으로� 기도합니다.� 아멘.�
말  씀    온� 가족이� 하나님� 말씀을� 함께� 읽고� 가족� 대표(인도자)가� 말씀을� 나눕니다.

� � ●� 본문/주제:� 출애굽기� 32장� 1~14절.� 기다리는� 시간에도� 하나님을� 신뢰해요.

모세가� 산에서� 내려오는� 것이� 늦어지자� 이스라엘� 백성은� 불안해했습니다.� 그들은� 아론에게� 금송아
지를� 만들어� 달라고� 했고,� 결국� 그것을� 자신들을� 인도한� 신처럼� 섬겼습니다.� 그러나� 모세는� 하나님
께� 이스라엘� 백성을� 불쌍히� 여겨� 달라고� 간구했습니다.� 하나님께서는� 모세의� 간구를� 들으셨습니다.
이스라엘� 백성은� 기다림� 속에서� 하나님을� 신뢰하지� 못하고� 눈에� 보이는� 우상을� 선택했습니다.
하나님의� 응답이� 늦어지는� 것처럼� 느껴질� 때에도� 눈에� 보이는� 것을� 의지하지� 말고� 하나님을� 신뢰
해야� 합니다.� 우리도� 원하는� 일이� 뜻대로� 되지� 않거나� 기도� 응답을� 기다릴� 때� 조급해질� 수� 있습니
다.� 하지만� 하나님을� 신뢰한다는� 것은� 내가� 원하는� 때에� 원하는� 결과를� 얻는� 것이� 아니라,� 기다리
는� 동안에도� 하나님을� 믿고� 말씀을� 따라� 살아가는� 것입니다.
나  눔    하나님� 말씀을� 함께� 읽고� 들은� 가족들,� 서로에게� 귀를� 기울입니다.

� � 하나님� 말씀을� 기초로� 우리� 가족의� 결단과� 실천을� 한� 사람씩� 나눕니다.

� � ◆� 내가� 원하는� 일이� 이루어지지� 않아� 조급하거나� 불안했던� 적이� 있나요?

� � ◆� 하나님을� 기다리기보다� 내� 생각과� 방법대로� 해결하려� 했던� 경험이� 있나요?

중  보    하나님� 앞에서� 감사의� 마음과� 가족의� 결단/실천을� 담아� 함께� 기도합니다.
  하나님� 말씀과� 가족들과� 나눈� 대화를� 토대로� 하나님께� 감사의� 기도를� 드리고�
� .우리� 가족의� 결단과� 실천을� 담아� 온� 힘� 다해� 기도합니다.

주 기 도 � � 주님이� 가르쳐주신� 기도로� 가정예배를� 마칩니다.

미   션 이번� 주� ‘기다리며� 하나님� 신뢰하기’를� 실천해� 봅시다.� 이번� 한� 주� 동안� 걱정되거나� 원하는�
대로� 되지� 않는� 일이� 생기면� 바로� 불평하거나� 조급해하기� 전에� 잠시� 멈추고� 기도해� 봅시다.�


